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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CBT) on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ree hundred ninety six

four-year-course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Job-seeking Stress Scale and Dysfunctional Attitude

Scale-Korean Version(DAS-K). Sixteen patients were selected for those scales using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K-BDI) and randomly assigned to a CBT group and a waiting list control group

(eight each). The CBT program was administered for eight sessions. All participants completed the

Job-seeking Stress Scal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Korean Version (DAS-K),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K-BDI) at pre-test, post-test, and at 4 weeks follow-up peri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Job-seeking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of the therapy group

decreased more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at pre-post, pre-follow up test. Las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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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발생한 IMF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서 실업률은 대폭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Lee, Kim, & Park,

2000). 즉,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대부분의 대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해 더 많

은 노력을 해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높은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감도 커지고 있고(Park & Lee, 2013), 취업에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나 불안 등

을 가지게 되며(Park, Kim, & Jung, 2009), 취업

에 있어서 진로장벽(Kim, 2013)을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취업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등과 같

은 심리적 압박감들은 현재 진로스트레스, 구

직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실직스트레스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

내에서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라는 개념

이 사실상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취업’의 개념

으로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아닌 취업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Hwang(1998)은 취업 스트레스를 졸업 후

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신체

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

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Park과 Lee

(2013)는 취업 스트레스란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감, 두려

움, 걱정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Hwang, 1998), 그 중에서도 우울은 대학

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타내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Shim, An, & Kim, 2011).

우울은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

적인 상태를 말한다(Beck, 1967).

또한, 우울은 단순하게 대학생의 취업준비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

로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진로 선택(Lee,

2010), 대학생활 적응(Roh et al., 2006), 학업성

취(Kwak & Kim, 2013), 휴학, 학업이나 대인관

계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

만 무엇보다도 우울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대학생 자살이다. 대학생들의 자살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의 큰 손실이며 발생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그 심각도와 중요도

가 고려되어야 한다(Roh et al., 2006).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취업 스트레스

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우울, 불안 등의 다

양한 정신건강에 취약하며, 심지어는 자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치료 프로

그램을 제안하려고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를 이해하고 취업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감소

시키기 위해 취업 스트레스를 가진 대학생들

을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ang, Kim, & Kim, 2008). 고용노동부는 대

학생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직장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취

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관과 잡

영플라자를 운영하여 진로지원을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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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

램CAP+(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를 개발

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구

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부

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취업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대학

생들이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

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된 취업 준비

를 하지 못하게 되고 취업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취업준비를 도와 성공적

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왜 대학생

이 취업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왜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취업 스트

레스의 원인인 부적응적인 인지적 평가를 포

함하는 인지적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Cho & Cho, 1997: Quoted in Choi & Park,

2010).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에서 인지의 역

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장애에서 인지의 역할

과 인지적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Beck의 인지적 이론(Beck, Rush, Shaw, &

Emery, 1979; Choi, 2007)을 바탕으로 하는 인

지행동치료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한다.

Beck의 인지이론의 기본 가정은 역기능적

태도 혹은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등을

변화시키면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

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Ellis &

Maclaren, 2005). 즉,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자

신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

의 정서적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Angst &

Vollrath, 1991; McLean & Crowe, 2002). 과거경

험에 의해 만들어진 역기능적 태도나 비합리

적 신념은 외부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

울이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

로서 부정적 정서 발생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틀이다(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

예를 들어,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자동적 사고로는 ‘취업할 곳은 매우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나는 취업에 필

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취

업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는 진로 또는 취업을

방해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은 개인에게 부정적 생

활사건으로 작용하여, 개인이 가진 역기능적

태도는 그 생활사건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로 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받아들이게

한다. 역기능적 태도나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

이 처한 환경적 사건을 해석하는 정보처리과

정에서 취업준비 상황과 같은 외부적 사건이

나 상황에서 역기능적 태도는 외부적 자극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새로운 인지적 산물을 생성한다(Kim, 2013).

이로 인해, 자신감 저하, 의욕과 활기 상실,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행동 위축 등의 부정

적 정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로 스트레

스를 가진 대학생이 해야 하는 취업 준비나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생활과업들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이것이 취업준비 부족이나 낮은

성적 등의 부정적 생활 사건들을 낳고 ‘나는

못해.’ 등의 부정적 생각을 증폭시키게 한다.

이것은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다시 부정적 정

서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며, 결국 또 다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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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의 생활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

환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반

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

며, 인지적 측면 중에서도 ‘역기능적 태도’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스트레스의 발생에 영향을 끼

치는 역기능적 태도,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치료인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결합

한 치료로 내담자의 사고내용을 정밀하게 탐

색하여 인지적 왜곡을 만드는 역기능적 태도

를 찾아내어 교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효과

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본 치

료는 내담자에게 부정적 생활사건이 되는 취

업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왜곡을

만드는 심리적 요인인 역기능적 태도를 수정

하여 보다 적응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

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인지행동치료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

적이었음을 지지하는 연구(Na, 2014)는 있지만,

취업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룬 치료연구는

없다. 그러나, 우울의 인지행동치료는 그 치료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증된 치료로서 전세계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Kwon & Lee, 2001),

인지행동치료가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며(Carter

et al., 2013), 인지행동치료가 여대생의 우울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Pak & Son, 2002) 인지

행동치료가 완벽주의적인 대학생의 우울 감소

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Kim & Son, 2007).

역기능적 태도와 인지행동치료 효과를 본 논

문은 많지는 않고 소수의 논문이 인지행동집

단치료를 적용하여 역기능적 태도 변화를 확

인(Kim, 1998; Lee, 2003; Oh, 1996; Quoted in

Choi & Park, 2010)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우울, 역기능적 태도의 변화가 지지되었음으

로,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역기능적 태도에도

충분히 좋은 치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

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첫째, 인지행동 집

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취업 스트

레스가 대기통제집단의 취업 스트레스보다 더

감소될 것이다. 둘째,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

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역기능적 태도가 대기

통제집단의 역기능적 태도보다 더 감소될 것

이다. 셋째,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한 집단의 우울이 대기통제집단의 우울보다

더 감소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4년제 대학교 학생

들 396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척도, 역

기능적 태도 척도, 한국판 Beck우울 척도를 통

해서 취업 스트레스 점수와 역기능적 태도 점

수의 상위 25%인 참가자들을 선발하였다. 또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 및 수업시간의 설

문지 배부를 통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

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 선발조

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총 43명이었으며, 전

화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

고 참가 의사를 밝힌 22명에 한해 사전 면담

을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에서 참가자들에게

참가 동의서를 자필서명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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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4명

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지역

소재 상담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안내를 하고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인지행

동 집단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

18명 중 9명은 인지행동 집단 치료 집단에 나

머지 9명은 대기통제집단에 무선할당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로 선발된 총 18명 중에 치

료집단 9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기통제집단에 배정된

9명 중에 1명은 사후검사에 응하지 않아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치료집단에 배정된 9명 중

에 1명은 개인사정으로 2회기까지만 참여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대기통제집단 8명, 치료집단

8명으로 총 16명이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측정도구

취업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 Shepherd et al., 1966)을 기초하여

한국에 맞게 Hwang(1998)이 개발한 ‘취업 스트

레스 설문지’를 Kim과 Kang(2008)이 수정 보완

한 취업 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반응양

식은 5단계의 Likert형 척도로 질문에 대하여

수검자가 자기 자신이 지각하고 있거나 생각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5점)”에 ○표시를 하도록 제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 = .873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CBT.

(n = 8)

Wait.

(n = 8)

Total

(N = 16)

Gender
Male 3(18.75%) 4(25.00%) 7(43.75%)

Female 5(31.25%) 4(25.00%) 9(56.25%)

Age(year)

20-21 1(6.25%) 0(0%) 1(6.25%)

22-23 4(25.00%) 0(0%) 4(25.00%)

24-25 1(6.25%) 1(6.25%) 2(12.5%)

26-27 2(12.5%) 7(43.75%) 9(56.25%)

Grade

1 0(0%) 1(6.25%) 1(6.25%)

2 1(6.25%) 3(18.75%) 4(25.00%)

3 3(18.75%) 0(0%) 3(18.75%)

4 4(25.00%) 4(25.00%) 8(50.00%)

Note.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roup; Wait = waiting list control group.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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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Korean Version, DAS-K)

역기능적 태도 측정은 DAS(Dysfunctional

Attitude Scale; Weissman & Beck, 1978)를 Kwon

(1994)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역기

능적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DAS는 7점 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총 10문항(2, 6, 12, 17, 24, 29, 30, 35,

37, 40)은 역환산 처리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Cronbach’s � = .891이

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K-BDI)

Beck의 우울 평정 척도는 우울증상의 유무

와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채

점되며 총점수의 범위는 0-63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우울정

도에 대해서 Beck(1976)은 BDI 총점에 따라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

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간정도의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분류하였다. BDI는

내담자가 치료 전과 후에 느끼는 우울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와 Song(1991)이 번안한 한국판 BDI를 사용

하였으며, ㈜마음사랑에서 판권을 구입하였

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Cronbach’s � = .805이었다.

절차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2014-05-028-001)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J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척도, 역기능적 태도 척도 점수가

상위 25%인 대학생들을 분류하여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는

1차로 전화를 통해 동의를 얻고, 다음으로 사

전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참가 동의서를 자

필서명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

에 참가에 희망한 18명 중에 무선할당을 하여

9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대기통제집단에 배정

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로 선발된 총 18명

중에 치료집단 9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

단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기통제집단

에 배정된 9명 중에 1명은 사후검사에 응하

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치료집단에 배

정된 9명 중에 1명은 개인사정으로 2회기까

지만 참여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대기통제집

단 8명, 치료집단 8명으로 총 16명이다. 인지

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주 2회 90분씩,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에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기

통제집단은 추적검사가 끝난 이후에 인지행

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지행동 집단치료

(CBT-G)프로그램은 Beck(2011)의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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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therapy와 Na(2014)의 인지행동 집단치

료(CBT-G)모델, 그리고 Choi(2007)의 인지재구

조화 훈련 모델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

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개선 및 우울 감소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보면,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

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의를 통해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인지의 원인적 역할을 설명한다.

활동을 하며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

발달을 돕고 집단 목표를 정한다. 2회기에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찾기’이다. 강의를 통

해 사고, 감정,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부

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본다. 과제로는 참

가자들에게 어떤 기분을 유발하는 사건에 그

에 따른 사고방식을 역기능적 사고일지에 적

게 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

을 수 있게 한다. 3회기에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수정하기’이다. 지난회기에 과제로 작성

한 역기능적 사고일지를 살펴보며 참가자들이

자신이 찾게 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강의를 통해 부정적 사고 내

에 포함된 인지적 오류를 찾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현실적으로

타당한 자동적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그에 따르는 감정과 행동에서의 변화를 알아

본다. 4회기는 ‘역기능적 태도 찾기’로, 강의를

통해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 인식시키며 자신

의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을

하며 역기능적 태도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을 평가하게 한다. 5회기는 ‘역기능적 태도 수

정하기’로 강의를 통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

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지적 기법들을 여러

번 설명하고 실제 자신의 사례에 적용하여 합

리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돕는다. 6회기는 ‘취

업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전략 습득하기’로 취

업 준비를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 대처

행동을 방해해왔던 특정한 역기능적 태도를

인식하게 하고 참가자들이 서로 발표하며 피

드백을 주고받게 한다. 강의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새로운 대처 전략을 안내하여 문제

를 다룰 수 있게 한다. 7회기는 ‘행동실험’으

로,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 서로 나누고, 참가자들과

함께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구상하여 연습하게

한다. 8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참가자들이 지

금까지 학습한 경험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

하게 한다.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법이나 전략

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0.0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수적

검정에 필요한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비모

수 검정을 사용하였다. 먼저, 인지행동 집단치

료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

증하기 위해 사전 점수로 맨-휘트니 검증

(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여 취업 스트

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을 비교하였다. 또

한 사후, 추적 단계에서 취업 스트레스, 역

기능적 태도, 우울의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맨-휘트니 검증

(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집단 내에서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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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사전-사후, 사전-추적 검사에 대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결 과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에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

행동 집단치료 실시 전 취업 스트레스(Z =

-1.214, p = .234), 역기능적 태도(Z = .000, p

= 1.000), 우울(Z = -.210, p = .878)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을 동

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집단 내 사전-사후, 사전

-추적 검사 비교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

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을 사용하여 검사 시기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치료집단의 사전-사후 취업 스트레스 점수

변화를 보면, 치료집단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

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Z = -2.533, p = .011, 사전

점수에 비해 추적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Z = -2.524, p = .012. 반면에 대기

통제집단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사전점수와

추적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집단의 사전-사후 역기능적 태도 점수

변화를 보면, 치료집단의 역기능적 태도 점수

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Z = -1.690, p = .091, 종결

후 추적 조사에서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Z

Variables Groups n
Mean

Rank

Sum of

Ranks

mann-

whitney U
Z

pre

Employment

Stress

CBT. 8 7.06 56.50
20.500 -1.214

Wait. 8 9.94 79.50

Dysfunctional

Attitude

CBT. 8 8.50 68.00
32.000 .000

Wait. 8 8.50 68.00

Depression
CBT. 8 8.25 66.00

30.000 -.210
Wait. 8 8.75 70.00

Note.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roup; Wait = waiting list control group.

*p < .05.

Table 2

Homogeneity Test of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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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p = .123. 대기통제집단에서도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사전점수와 추적 점수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집단의 사전-사후 우울 점수 변화를 보

면, 치료집단의 우울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

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Z

= -2.375, p = .018, 사전 점수에 비해 추적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Z =

-2.521, p = .012. 반면에 대기통제집단은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사전점수와 추적 점수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사전-

추적 검사 비교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집단 간 취업스트레

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점

수와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

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와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결과, 사전-사후 점

수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Variables Groups

Negative Ranks Ties Positive Ranks

Z
n

Mean

Rank

Sum of

Ranks
n n

Mean

Rank

Sum of

Ranks

pre-

post

Employment

Stress

CBT. 8 4.50 36.00 0 0 .00 .00 -2.533*

Wait. 5 3.80 19.00 2 1 2.00 2.00 -1.782

Dysfunctional

Attitude

CBT. 5 4.80 24.00 1 2 2.00 4.00 -1.690

Wait. 3 6.33 19.00 0 5 3.40 17.00 -.140

Depression
CBT. 7 4.00 28.00 1 0 .00 .00 -2.375*

Wait. 1 4.00 4.00 3 4 2.75 11.00 -.944

pre-

follow

up

Employment

Stress

CBT. 8 4.50 36.00 0 0 .00 .00 -2.524*

Wait. 3 4.33 13.00 2 3 2.67 8.00 -.526

Dysfunctional

Attitude

CBT. 5 5.80 29.00 0 3 2.33 7.00 -1.540

Wait. 2 2.50 5.00 0 6 5.17 31.00 -1.823

Depression
CBT. 8 4.50 36.00 0 0 .00 .00 -2.521*

Wait. 0 .00 .00 2 6 3.50 21.00 -2.201

Note.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roup; Wait = waiting list control group.

*p < .05.

Table 3

Change in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within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Waiting List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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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Z = -2.686, p = .005 , 사전

-추적 점수에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2.577, p =

.007.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의 역기능적 태도

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와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결과, 사전-사후 점

수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Z = -.840, p = .442, 사전-

추적 점수에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1.787, p = .83.

치료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의 우울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와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증 결과, 사전-사후 점수에

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 = -2.055, p =.038, 사전-추적

점수에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2.737, p = .0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의 역기능적 태도의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

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취업 스트레스, 우울의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 척도별 치료 변화

각 집단의 치료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

Variables Groups n
Mean

Rank

Sum of

Ranks

mann-whitney

U
Z

post

Employment

Stress

CBT. 8 5.31 42.50
6.500 -2.686*

Wait. 8 11.69 93.50

Dysfunctional

Attitude

CBT. 8 7.50 60.00
24.000 -.840

Wait. 8 9.50 76.00

Depression
CBT. 8 6.06 48.50

12.500 -2.055*

Wait. 8 10.94 87.50

follow

-up

Employment

Stress

CBT. 8 5.44 43.50
7.500 -2.577*

Wait. 8 11.56 92.50

Dysfunctional

Attitude

CBT. 8 6.38 51.00
15.000 -1.787

Wait. 8 10.63 85.00

Depression
CBT. 8 5.25 42.00

6.000 -2.737*

Wait. 8 11.75 94.00

Note.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roup; Wait = waiting list control group.

*p < .05.

Table 4

Change in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between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Waiting List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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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Wait.

pre post follow-up pre post follow-up

Employment

Stress

Minimum 45 2 31 58 6 34

first quartile 51.50 2.25 34.50 60.50 7.00 53.50

Median 62.00 6.50 44.00 66.00 19.00 66.50

third quartile 67.00 15.25 50.75 68.00 25.25 69.50

Maximum 69 21 52 72 39 79

Dysfunctional

Attitude

Minimum 88 77 31 82 76 84

first quartile 94.25 79.50 67.75 91.75 94.00 92.00

Median 110.00 102.50 89.00 115.50 115.00 124.50

third quartile 139.50 116.50 114.00 131.00 129.75 130.00

Maximum 156 154 147 163 157 181

Depression

Minimum 8 2 0 4 6 5

first quartile 10.25 2.25 2.00 9.75 7.00 15.00

Median 13.50 6.50 3.50 15.00 19.00 20.00

third quartile 21.75 15.25 8.75 22.50 25.25 35.00

Maximum 25 21 21 39 39 45

Note. CBT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roup; Wait = waiting list control group.

Table 5

Quartiles, Minimum, and Maximum for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in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Waiting List Control Groups

Figure 1. Change in employment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and depression in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waiting list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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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대한 사

분위수와 최솟값, 최댓값을 Table 5에 제시하

였고, 제시된 통계량을 이용하여 집단 간 사

전-사후, 사전-추적 점수 변화를 그림으로 나

타내었다(Figure 1). 그림은 box plot으로 두 집

단의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박스의 아래쪽이 1

분위수, 가운데가 중앙값, 위쪽이 3분위수이다.

또한, 막대의 아래쪽은 최솟값이고 위쪽은 최

댓값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및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변화된 효과를

가설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가 대기통제집단의

취업 스트레스보다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

에 찹여한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고, 4주 후 추적

조사까지 유지되었다. 반면, 대기통제집단은

사전-사후-추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취업 스트

레스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가 스트레

스 감소에 효과를 검증한 Hofmann, Asnaani,

Vonk, Sawyer와 Fang(2012)의 연구, Choi(2007),

Choi와 Park(201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재

구조화 훈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

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인지행동 집단치

료 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인으로 치료집단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찾

고 수정하기(2, 3회기), 역기능적 태도를 찾아

보고 수정하기(4, 5회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

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고, 인지적 오류를

확인하고 논박하며, 역기능적 태도를 알아보

고 수정하는 것에 더하여 취업 스트레스 관리

훈련(6, 7회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

스 유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스트

레스 대처전략을 세우며 이를 직접 행동으로

해보게 된다. 이는 참가자들이 역기능적 태도

를 합리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 상황을 덜 스트레스 적으로 여기게 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과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탐색해 보고 이에 맞는 대처전략을 세워 능동

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취업 스트레스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집단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타인과 질문을 하며 의견을 나누며

깨닫는 집단에서의 경험들이 취업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집단의 역기능적 태도가 대기통제집단의

역기능적 태도보다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지 않았다.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역기능적 태도는 사

전-사후, 사전-추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대기통제집단은 사전-사후-추적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프

로그램이 역기능적 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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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한 Kwak과 Chung(2007)의 연구, 비만

남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

다는 Jung, Park과 Lee(2006)의 연구와 상반된

다.

역기능적 태도는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지속적이며 일반화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인지

체계로 자동적 사고를 생성하는 심층적 수준

의 인지를 의미한다(Choi, 2007). 즉, 본 연구

과정에서 집단의 참가자들은 단기간 동안 부

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속에 인지적 오류를 파악하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타당한 사고로 대

체하였다. 이후에 상위 개념인 역기능적 태도

를 찾고, 역기능적 태도에 대한 타당성, 유용

성 등을 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인 태도로 대체

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프로

그램의 회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움을 호

소하며 역기능적인 태도의 개념 등에 대해 다

시 설명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는 것은 가

능하였으나 역기능적인 태도를 찾아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적 태도로 바꾸어 실생활에 적

용시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집단의 우울이 대기통제집단의 우울보다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인

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우울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더 감소되

었고, 4주 후 추적조사에서는 더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 반면, 대기통제집단은 사전-사후-추

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 감소

에 효과적이었다는 Kim(2012)의 연구,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효과

적이라는 Na(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별히, 참가자의 ‘사고’와 참가자의 ‘감정’

부분에 균형 있게 접근하기 위해 참가자가

‘역기능적 사고일지’를 작성할 때 참가자의

‘감정’을 점수화 하여 기록하게 하여 보다 구

체적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이후에 역기능적

태도 찾고, 수정하기(4, 5회기)를 통해서 내담

자가 자신의 역기능적인 태도를 파악해보고,

상황과 역기능적인 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파악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해 인지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참가자가 ‘역기능적

사고일지’를 기술하면서 합리적인 태도로 자

신의 감정을 볼 때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직

접 자신의 경험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참가

자들이 서로 발표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

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우

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역기능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

해 스트레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게 돕는 과정에서 우울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문제

를 상담하게 될 경우,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

동적 사고의 내용을 토대로 내담자가 가지는

역기능적 태도를 발견하여, 이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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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내담자들이 가

지는 역기능적 태도의 변화로 인해 내담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자각하여,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다(Beck et al., 1979; Cho, 1998; Kwon, 1993:

Quoted in Choi, 2007). 즉, 인지행동치료를 통

해 취업 스트레스의 인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태도를 합리적인 태도로 수

정하면서 내담자의 취업 스트레스 감소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취업 스트레스를 가지는 대

학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취업 스트레스 감

소에 대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취업

스트레스 연구에 또 하나의 선행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졸업이 취업을 의

미하는 현 시대에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앞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취

업 스트레스를 잘 알아차리고 조절시켜 자신

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이성으로 인해 생기는 대학생들이 가지는

취업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직

업을 선택하고, 구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활용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

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선발조건을 충족(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

적 높으며 역기능적 태도 점수가 높은 대상

자)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참여를 동의하지 않

았던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아 프로그램의 참

여를 독려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를 원하지 않았던 대상자들 중에서는 특

히 4학년이 많았는데, 이들이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심리치료를 통하

여 취업에 대해 도움을 얻으려 기대하기보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보다 구체적인 ‘취업에 관

한 정보’를 원하였고, 이들은 그러한 ‘취업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토대로 취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의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었으며 표본

크기의 한계가 있다. 또한,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나 주관적인 스트

레스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

겨지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의 참가자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에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연구 기간의 문제의 이유로 인지행동치료를

주 2회 8회기로 구성하였지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기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참가자들이 실생활에서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충분한 치료

기간과 간격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추적

조사 기간이 짧아 프로그램의 지속효과를 살

펴보지 못했으므로, 프로그램의 장기간의 추

적 조사를 통해 장기간 효과를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

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대해 인지행동 집

단 치료 집단과 대기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통제집단이 비처치집단이

기 때문에 따르는 제한점이 있다. 즉, 집단원

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심리적 상황

에 대해 이해하게 되거나 집단원들의 피드백

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 등과 같은 집단

원들과의 상호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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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따라서,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대해 다른 치료프로그램들을 비

교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4학년이 대다수이긴 하

였으나, 2-3학년들로도 구성되어있었다. 이들

이 똑같이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취업에 대한 스트

레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었다. 2-3

학년들은 취업에 있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스트레스(예, 나는 아직도 내가 어떤 일

이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 인

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등)에 대해 불편

감을 호소하는 반면, 4학년들은 취업에 있어

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스트레스(예, 저는

이것(구체적인 직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등)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

구자들은 집단을 구성할 때, 취업 스트레스의

내용을 구분한 후에 집단을 구성하면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다. 여섯

째, 본 연구의 3-4학년의 참가자들은 인지행동

치료집단에 7명, 대기통제집단에 4명으로 구

성되었고, 1-2학년의 참가자들은 인지행동치료

집단에 1명, 대기통제집단에 4명으로 구성되

었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야 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성할

때, 내담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짝지

은 집단 설계(matched-groups design)의 방법 등

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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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조 은 진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4년제 대학교에 대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척도, 역기

능적 태도 척도, 우울 척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16명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16명의

참가자를 인지행동 집단치료 집단에 8명, 통제 집단에 8명 무선할당하였다. 인지행동 집단치

료 프로그램은 주 2회씩 총 8회기가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4주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및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 수준은 추적 조

사까지 유지되었다. 본 논문의 마지막에는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인지 행동 치료(CBT), 취업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우울


